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5.(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7. 14.(화)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시 신고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까지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되었던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면 전환한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수출·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틈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는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분석 

및 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여, 이를 통해 유용 폐

자원의 국외 이동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할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단, 폐지류·폐

유리류는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식용유, 

폐아이씨(IC)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폐지·폐유리류는 재활용시장 동향 조사 품목으로 국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수입 

신고 유지

  신고 면제로 관련 업계는 폐기물 분석비 등 신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도 줄어, 유용 폐자원를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며 순환

이용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도 개정한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폐섬유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섬유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주요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끔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

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 수출입 고시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양동 (044-201-7360)

담당자 사무관 이정래 (044-201-7427)



붙임  폐기물 수출입 고시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 (순환자원 지정 품목: 12종)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자동차 폐이차

전지,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폐석재, 폐IC트레이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① 폴리에스테르(PE)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내용) 수입금지 품목 ‘폐섬유’*중 폴리에스테르(PE) 소재 폐합성섬유
(51-27-02)는 제외 

       * 폐섬유는 폐천연섬유(51-27-01), 폐합성섬유(51-27-02), 폐의류(51-27-03), 그 밖의 

섬유류(51-27-99), 폐의류 및 원단류(91-08-00) 해당 

  ② 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예외 신설    

    - (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받은 시험·연구 폐기물처리시설*

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하는 경우, 수입 제한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관할 지자체에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확인받아 운영(별도 기준 X)

현 행 개 정

ㆍ고철, 비철금속은 수출·입 모두 신고 

제외

ㆍ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ㆍ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 재활용시장 동향 조사 품목(폐지, 폐유리, 폐플라스틱, 폐

비닐, 폐의류 등) 중 순환자원 지정 품목


